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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 사회적 유능감 및 학교준비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의 유아 총 1,14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은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인 사회 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이해 및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만 5세의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라 또래

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의 사회 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의사소통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로의 전이를 앞둔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기술인 유능감의 발달이 중요하며, 이들의 원만한 학교환경

으로의 전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학교준비도를 높이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관련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서  론

인간은 발달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생태적 

전이(ecological transition)를 경험하며, 새로운 환

경의 요구나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해

야한다. Bronfenbrenner(1979)가 설명하는 생태

적 전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육아

지원기관을 거쳐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

로의 전이를 앞둔 유아에게도 해당된다. 아동 

중심적이고, 허용적이며 개방적인 공간인 육

아지원기관에서 규칙 및 규범 준수가 더욱 강

조되고, 수업의 내용과 형식이 보다 체계적인 

초등학교(정대현, 지성애, 2006)로의 전이는 공

교육의 영향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에게 

개인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시점이자 전환점이다.

학교준비도는 유아의 학습적인 영역뿐만 아

니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성공적인 학교생활

을 위한 준비 정도를 말한다(Carll & Richard, 

1977). 이는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

적인 학습의 기초 능력을 강조하는 협의의 개

념인 학습준비도(김태은, 2011)에 비해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이 신체 기술 및 지식의 획득, 

의사소통 및 사회, 정서 발달 등 학교 환경 

및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수행을 위

한 전인적인 능력을 갖춘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가 잘 된 유

아는 이 후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

인 반면,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기술의 문제, 협

업 및 규칙 준수의 어려움을 겪거나(방소영, 

황혜정, 2013; Bowman, 2006;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학업 성취에도 부정적 영

향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Duncan 

et al., 2007).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학교준비도의 지속적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의 학교 환경으로의 성

공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준비도는 아동을 둘러싸

고 있는 가족, 또래, 초기 환경, 지역사회 등

과 같은 여러 환경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Maxwell & Clifford, 2004). 이에 선행연

구는 주로 부모 또는 교사의 역할 즉, 이들의 

심리적 요인 및 학습에 대한 기대 및 인식 또

는 육아지원기관의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김진미, 

홍세영, 2017; 방소영, 황혜정, 2013; Taylor, 

Clayton, & Rowley,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가 유아의 주변의 환경적 맥락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준비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아동의 자립적 특성이 보다 

두드러질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유아 개인 변

인 중 성별(박연정, 정옥분, 2008), 문제행동

(김진미, 홍세영, 2017), 자기조절력(이수현, 황

혜정, 2014), 인지적 능력(Welsh, Nix, Blair, 

Bierman, & Nelson, 2010)등의 국내 외 연구

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학교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사회 정서 발달 및 사회

적 기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유아는 사회적 강화자이며, 모델링의 역할

을 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다

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유아의 또래놀



이 상호작용은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또래와

의 다양한 행동적 특성(최혜영, 신혜영, 2008)

을 의미하며, 유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복잡성은 증가한다(Steinberg, Vandell, & 

Bornstein, 2010). 이러한 또래와의 놀이맥락 내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이다(Ladd, 2005; Ladd, Herald-Brown, & 

Reiser, 2008; Schelble, Franks, & Miller, 2010). 구

체적으로 놀이 상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고 지속하는 유아는 심리적

으로 건강하며, 이 후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

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dd, 2005). 

그러나 또래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놀이 상호작

용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격성,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며(최혜영, 

신혜영, 2008), 전반적인 학교 환경에 부적응

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Ladd, 2005; Schelble 

et al., 2010). 예를 들어, Schelble 등(2010)의 연

구는 298명의 만 5세 유아가 놀이 상황에서 

또래로부터 지속적이고, 장기적 거부를 경험

할수록 이들이 12세가 되었을 때의 학교 참여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긍정적 행동 차원 및 부정적 행동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긍정적 행동 차원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고 또래 간 긍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친구 돕기 등으로 또래 간 적합한 놀이행동을 

이어감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적 행동 차원은 

놀잇감 빼앗기, 부수기, 친구에게 화내기, 비

난하기 등의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하기보다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김효원, 

2016; 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 

또래와 부적절한 방법으로 놀이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는 것을 넘어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되는 상황에 더욱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래놀이 단절은 또래와의 

놀이를 시작하기 어렵거나 시작하더라도 놀이 

상호작용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

을 의미한다(최혜영, 신혜영, 2008). 구체적으

로 놀이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거부 및 무시를 

당하고, 놀이를 함께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

하거나 혼란스러워함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또래놀이 단절을 또래놀이 상호작용 내에서 

갈등상황을 의미하는 또래놀이 방해와 함께 

부정적 차원의 하위요인으로 간주하여 살펴보

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또래 간 상호작용으로 이어

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행동 즉, 또래놀이 단

절을 부정적 행동 차원의 하위 요인이 아닌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상정

하여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유아기에 형성된 놀이 맥락 

내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초기경험이 이 후의 

사회적 기술을 돕는데 중요하다(Petty, 2009). 

특히 부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과는 

달리 특히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은 사회적 

불안, 외로움, 위축과 같은 내재적 문제 행동

과 연합된다는 점(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에서 더 큰 발

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신은수, 권미

경, 정현빈, 2010) 또래놀이 단절에 기인한 문

제점을 초기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주변 사람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배운다

(장유진, 홍예지, 이강이, 2018). 사회적 유능감

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준과 조건을 이

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원을 통합하는 능력이다(Raver & Zigler, 

1997).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

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백지숙, 권은주, 

2017; 신은수 등, 2010; 임현주, 2018; 장유진 

등, 2018). 임현주(2018)의 연구는 특히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또래놀이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사회

적 유능감의 발달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검

증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생활 준비에까지 미치

는 영향을 확장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사회적 기술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유아

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 후 학령기가 되어서 학교환경에 적응을 높

인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반면에, Gresham(2002)은 사회적 유능감

이 낮은 유아의 경우, 또래 수용 및 의미 있

는 동료애 성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

정적인 경험은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상호 관

계 형성 및 이 후의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다

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또래와의 낮은 수용

성이 이들의 부족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

음을 밝힌 선행연구(김희태 등, 2014; Blandon, 

Calkins, Grimm, Keane, & O’Brien, 2010)를 근거

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이 또래놀이 단절에 

기인한 배회, 위축 등의 문제와 이들이 직면

한 어려움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이는 궁

극적으로 학교생활 준비를 원활하게 도울 것

이라 볼 수 있다. 즉, 미시적인 놀이적 맥락 

내의 또래관계 상호작용의 단절의 문제가 사

회적 관계 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적 기술인 사회적 유

능감(홍예지, 강수정, 이강이, 최나야, 2017)이 

완충적 역할을 하여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

응을 높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유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준비를 위해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

능감과의 역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긍정적인 측면

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주로 다뤄왔으며, 아

동이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의 또래놀이 상호

작용과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

와의 관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만 5세 유아의 놀이 맥락에서의 또래와

의 상호작용의 부족을 의미하는 또래놀이 단

절과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계가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에

서 기인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결핍이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사회적 기

술의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원만한 학교환경에의 전이를 돕고 학

교준비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

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 

사회적 유능감 및 학교준비도의 관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은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이해 및 인

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가?

. 연구방법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7차년

도 자료(2014)를 사용하였다. 아동 및 가족 특

성 등 다양한 변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한

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는 만 5세를 대상

으로 조사된 자료이며, 이는 초등학교로의 전

이로의 이행 바로 전 연령이다. 전체 2,150명

에서 학습준비도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

은 경우와 육아지원기관 중 어린이집과 유치

원 외의 반일제 이상 학원과 학원에 재원 중

이라고 응답한 아동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144명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만 72-79개월(M = 75.07, SD 

= 1.44)에 속하며,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45.5%, 둘째 42.5%, 셋째 11.1%, 넷째 0.8%, 

다섯째 0.2%순이었다. 성별은 남학생 590명

(51.6%), 여학생 554명(48.4%)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들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평균 이용 시

간의 7.11시간(SD = 1.24)이었다.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담임교사의 일

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만 

32.21세(SD = 7.87)이었으며, 교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 재직기간은 평균 109.94개월

(SD = 57.44)이었다. 담임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42.7%, 4년제 이상 대

학교 재학 또는 졸업 39.9%, 대학원 재학 또

는 졸업 12.5%, 사이버대학 또는 평생교육원 

졸업 3.1%, 고등학교 졸업 1.7%순이었으며, 

성별은 남교사 7명(0.6%)과 여교사 1,137명

(99.4%)으로 구성되었다.

또래놀이 단절

한국아동패널의 또래놀이 단절은 Fantuzzo 

등(1998)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

이 타당화한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연

구진이 검토, 수정 및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

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해 수집되었다. 

또래 상호작용의 원 척도는 “친구를 돕는다.”, 

“놀이에서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등 또래놀

이 상호작용 9문항,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등 또래놀이 방해 

13문항 및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등 또래놀이 단

절 8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또래 

간 놀이를 시작하기 어렵거나 시작하더라도 

또래놀이 상호작용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어 무시당하고, 배회하며, 위축되는 등

의 행동을 의미하는 또래놀이 단절만을 선택

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



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때때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

으며, 담임교사가 해당 유아가 육아지원기관

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평균 점수를 산

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놀이 단절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Cronbach's ɑ 
계수는 .89이었다.

학교준비도

한국아동패널의 학습준비도는 Murphey와 

Burns(2002)의 학교준비도 검사를 한국아동패

널 연구진이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확

정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수집되었다. 유

아의 학교준비도는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및 인지 발달과 일반적 

지식의 총 4개의 하위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된

다. 담임교사가 일상의 교실 상황에서 해당 

유아를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사회 정서 발

달은 “하루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다.”,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등의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는 “간단한 규칙과 지

시를 잘 따른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등의 8문항, 의

사소통 이해는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

해한다,” 등의 3문항 및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

식은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상상놀이를 한다.”등 5문항을 포함

한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

렇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하위변

인 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각각의 Cronbach's ɑ 계수는 사회 정서 발

달 = .78, 학습에 대한 태도 = .88, 의사소통 

이해 = .81이며,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 

.79이었다.

사회적 유능감

한국아동패널의 사회적 유능감은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이 검토 및 수정한 척도를 통해 수집되었다. 

담임교사가 해당 유아가 원에서 보이는 사회

적 행동을 기초로 응답하도록 하는 교사평정

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은 주장성, 협력성 및 자기통제의 3개의 하위

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주장성은 “또래

에게 먼저 말을 건다.”, “다른 아이들이 한창 

진행 중인 집단 활동에 개입해 놀이를 한다.”

등 5문항,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지킨다.” 

등 9문항, 자기통제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적절한 때에 자신

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 한다.” 등 7문항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1: 전

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

다)로 측정되었고, 주장성, 협력성 및 자기통

제의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

였다. 각각의 Cronbach's ɑ 계수는 주장성 = 

.82, 협력성 = .89, 자기통제 = .84이었다.

이 연구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ɑ 계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

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또

래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피하기 위해 상호작용 분석 시 사용한 

변인은 모두 평균 중심화 하였으며, VIF는 모

두 10이하였다.

. 결과 및 해석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 사회적 유능

감 및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별 왜도 및 첨도

를 기초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Curran, West와 Finch(1996)의 기준에 따라 절댓

값의 기준인 왜도 2, 첨도 7이 아닌 것

으로 확인되어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만 5세 유아의 또

래놀이 단절은 사회적 유능감(r = -.52, p < 

.001) 및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 요인인 사

회 정서발달 (r = -.51, p < .001), 학습에 대

한 태도 (r = -.48, p < .001), 의사소통 이해 

(r = -.47, p < .001),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1 2 3 4 5 6

1. 또래놀이 단절  -

2. 사회적 유능감 -.52*** -

5. 학교준비도: 사회 정서발달 -.51***  .73*** -

6. 학교준비도: 학습에 대한 태도 -.48***  .77***  .70*** -

7. 학교준비도: 의사소통 이해 -.47***  .63***  .60*** .71*** -

8. 학교준비도: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40***  .58***  .50*** .67*** .70*** -

평균 1.64 53.17  3.51 3.37  3.52 3.65

표준편차  0.59  7.53  0.44  0.51  0.55  0.41

왜도 1.16 -0.87 -1.04 -0.88 -1.04 -1.63

첨도 1.27  0.36  0.98  0.63  0.75  4.35

***p < .001.



(r = -.4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

능감은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 요인인 사

회 정서발달(r = .73, p < .001), 학습에 대한 

태도(r = .77, p < .001), 의사소통 이해(r = 

.63, p < .001),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r = 

.58,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준비도의 각 하위

요인 간에도 서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

의 하위요인인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이해 및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들의 사회

적 유능감의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Aiken, West와 Reno(1991)의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유

아의 성별, 출생순위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

원 1일 이용시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사

회적 유능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 또래놀

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

입하였다. 학교준비도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 

중 사회 정서 발달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

감의 조절효과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들의 사회

적 유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유

아의 성별(β = .11, p < .001)이 유의미하였으

며, 사회 정서발달을 1.4% 설명하였다. 2단계

에서 통제변인 중 유아의 출생순위(β = .05, 

p < .01)만이 유의하였으며, 만 5세 유아의 또

래놀이 단절(β = -.17, p < .001)과 사회적 유

능감(β = .64, p < .001)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나 이는 종속변인을 54.8% 추가로 설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도 유

의하였으며(β = .10, p < .001), 이는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을 0.8% 추가로 설명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의 수준에 따라 이들의 또래놀이 단절이 사

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만 5세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또

래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 두 변인의 상호

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 등(1991)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또래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

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 별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

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β = -.09, p < 

.01)과 낮은 집단(β = -.25, p < .001)의 경우 



단계 변인 B(SE) β R² R² F

1 (상수) 3.42(.08)

.014 -  5.537**
유아 성별  .09(.03) .11***

유아 출생순위  .03(.02)    .06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0(.01)    -.01

2 (상수) 3.46(.05)

.562 .548 291.997***

유아 성별 -.01(.02)    -.01

유아 출생순위  .03(.01) .05**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0(.01)    .00

또래놀이 단절 -.13(.02) -.17***

사회적 유능감  .04(.00)  .64***

3 (상수) 3.49(.05)

.570 .008 251.169***

유아 성별 -.00(.02)   -.00

유아 출생순위  .03(.01) .06**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0(.01)    -.01

또래놀이 단절 -.13(.02) -.17***

사회적 유능감  .04(.00) .60***

또래놀이 단절 x 사회적 유능감  .01(.00) .10***

주. 0 = 남아, 1 = 여아.
**p < .01. ***p < .001.



모두 또래놀이 단절은 사회 정서 발달을 유

의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 집단은 낮은 수준의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적었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사회 정서 발달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

림 1과 같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 

중 학습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유

능감의 조절효과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학습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들의 사

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유아의 성별(β = .16, p < .001)이 유의미하

였으며, 학습에 대한 태도를 2.8% 설명하였

다. 2단계에서 통제변인 중 유아의 성별(β = 

.05, p < .05)만이 유의하였으며, 만 5세 유아

의 또래놀이 단절(β = -.12, p < .001)과 사회

적 유능감(β = .70, p < .001)에서 유의한 주

효과가 나타나 이는 종속변인을 57.3%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

도 유의하였으며(β = .07, p < .001), 이는 유

단계 변인 B(SE) β R² R² F

1 (상수) 3.20(.10)

.028 -  10.847***
유아 성별  .17(.03) .16***

유아 출생순위  .02(.02)    .03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1(.01)    .02

2 (상수) 3.25(.06)

.600 .573 341.985***

유아 성별  .05(.02)    .05*

유아 출생순위  .02(.01)    .02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1(.01)    .03

또래놀이 단절 -.11(.02) -.12***

사회적 유능감  .05(.00) .70***

3 (상수) 3.27(.06)

.605 .004 289.886***

유아 성별  .05(.02)    .05*

유아 출생순위  .02(.01)    .02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1(.01)    .02

또래놀이 단절 -.11(.02) -.12***

사회적 유능감  .05(.00) .66***

또래놀이 단절 x 사회적 유능감  .01(.00) .07***

주. 0 = 남아, 1 = 여아.
*p < .05. ***p < .001.



아의 학습에 대한 태도를 0.4% 추가로 설명하

였다. 즉, 조절변인인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의 또래놀이 단절

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 5세 유아의 학습에 대한 태도에 대한 또

래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 두 변인의 상호

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 등(1991)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또래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

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 별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

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β = -.06, p < 

.05)과 낮은 집단(β = -.18, p < .001)의 경우 

모두 또래놀이 단절은 학습에 대한 태도를 유

의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 집단은 낮은 수준의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적었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습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림 2와 같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 

중 의사소통 이해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

의 조절효과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의사소통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들의 또래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유아의 성별(β = .11, p < .001)이 유의미하였

으며, 의사소통 이해를 1.3% 설명하였다. 2단

계에서 통제변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β = -.20, p < 

.001)과 사회적 유능감(β = .52, p < .001)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나 이는 종속변인을 

41.0%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도 유의하였으며(β = .10, p < 



.01), 이는 유아의 의사소통 이해를 0.8% 추가

로 설명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의 또래놀

이 단절이 의사소통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 이해에 대한 또래

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 두 변인의 상호작

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 등(1991)의 방

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즉, 또래놀이 단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

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 별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

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β = -.12, p < 

.001)과 낮은 집단(β = -.28, p < .001)의 경우 

모두 또래놀이 단절은 의사소통 이해를 유의

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

능감 집단은 낮은 수준의 집단과 비교하여 그 

단계 변인 B(SE) β R² R² F

1 (상수) 3.38(.10)

.013 -  5.186**
유아 성별  .12(.03)  .11***

유아 출생순위  -.02(.02)   -.02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2(.01)    .04

2 (상수) 3.42(.08)

.423 .410 167.121***

유아 성별  .02(.03)    .02

유아 출생순위  -.02(.02)   -.03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2(.01)    .04

또래놀이 단절  -.19(.03) -.20***

사회적 유능감  .04(.00) .52***

3 (상수) 3.45(.08)

.431 .008 143.661***

유아 성별  .02(.03)    .02

유아 출생순위  -.02(.02)   -.02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2(.01)    .03*

또래놀이 단절  -.19(.02) -.20***

사회적 유능감  .04(.00) .48***

또래놀이 단절 x 사회적 유능감  .01(.00) .10**

주. 0 = 남아, 1 = 여아.
*p < .05. **p < .01. ***p < .001.



영향력의 정도가 적었다. 만 5세 유아의 또래

놀이 단절과 의사소통 이해의 관계에서 사회

적 유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림 3

과 같다.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 

중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간 관계에서 사회

적 유능감의 조절효과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

들의 또래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

인 중 유아의 성별(β = .17, p < .001)이 유의

미하였으며,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을 3.2%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통제변인 중 유아의 

성별(β = .09, p < .001) 및 출생순위(β = 

-.05, p < .05)가 유의하였으며,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β = -.15, p < .001)과 사회적 

유능감(β = .49, p < .001)에서 유의한 주효과

가 나타나 이는 종속변인을 32.7% 추가로 설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조절변인인 만 5세 유아

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의 또래

놀이 단절이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두고 있

는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 사회적 유

능감 및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은 사회

적 유능감 및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인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이해 및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의 수준은 이들의 사회적 유능

감의 수준 및 학교생활 준비 정도의 모든 하

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

적 유능감과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 간

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아

의 놀이 맥락 내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사회

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백지

숙, 권은주, 2017)를 지지하며, 특히 유아의 긍

정적인 또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또래놀이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역시 사

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

인임을 밝힌 임현주(201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또래와의 놀이 맥락 내 상호작용 및 사

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학교환경에서의 성공적

인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Kostelnik 

et al., 2009; Ladd, 2005; Ladd et al., 2008; 

Schelble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가 주로 아동을 둘러싼 주변의 환

경적 맥락을 논의의 중심에 두거나 유아의 사

회 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충

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넘어서는 결

단계 변인 B(SE) β R² R² F

1 (상수) 3.64(.08)

.032 -  12.385***
유아 성별  .14(.02) .17***

유아 출생순위  -.03(.02)   -.05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0(.01)   -.00

2 (상수) 3.67(.06)

.358 .327 127.131***

유아 성별  .07(.02) .09***

유아 출생순위  -.03(.01)   -.05*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0(.01)    .00

또래놀이 단절  -.10(.02) -.15***

사회적 유능감  .03(.00) .49***

3 (상수) 3.69(.06)

.365 .007 109.001***

유아 성별  .07(.02) .09***

유아 출생순위  -.03(.01)   -.05*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시간  -.00(.01)   -.01

또래놀이 단절  -.10(.02) -.15***

사회적 유능감  .02(.00) .45***

또래놀이 단절 x 사회적 유능감  .01(.00)    .09

주. 0 = 남아, 1 = 여아.
*p < .05. ***p < .001.



과이다. 또한 유아가 놀이 맥락 내에서 또래

와의 상호작용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단되

어 배회하고, 위축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또래놀이 단절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유능감 및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하여 경험

적 연구가 더욱 축적된다면 추가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을 제외한 사회 정서발달, 학습

에 대한 태도 및 의사소통 이해와의 관계에서 

모두 또래 상호작용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또래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 

중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의

사소통 이해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의 영향력의 정도 역시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집단에서 또래놀이 단절이 학

교준비도 중 사회 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

도 및 의사소통 이해 모두의 수준을 감소시키

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의 수준이 동일할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준비도의 사

회 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의사소통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동일하게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

용이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

으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Kostelnik et al., 200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이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만 5세가 육아

지원기관에서 경험하는 놀이 맥락 내 또래와

의 상호작용의 단절의 문제가 학교생활 준비 

정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들이 획득

한 사회적 기술이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 및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한 아동의 전인적인 능력을 의미

하는 학교준비도를 통합적인 하나의 지표가 

아닌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

사소통 이해 및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의 네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각각 나누어 세부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

태다.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에 엄밀한 차

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혼용해

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준비도의 정의

와 개념 및 구성요인에 학자마다 상의한 견해

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진미, 홍세영, 

2017).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준비도가 제공하

는 각각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유아

의 또래놀이 단절이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에서는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이 내포하는 독립된 특성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다른 하위요인의 특성을 살펴

보면, 사회 정서 발달은 육아지원기관의 변

화에 잘 적응하고, 또래 및 교사 등의 주변 

타인과의 적절히 어울리며, 갈등 상황에서 적



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감정

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에 대한 태도 역시 학습에 임

하는 태도 중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따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줄 

알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

로 선택한 활동을 일정시간 지속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며, 의사소통 이해는 개인 상호간

의 감정이나 의견을 언어로 효율적으로 전달

하고 전달 받으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표현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준비도 중 이와 같

은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의

사소통 이해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유아가 자

신이 속한 육아지원기관의 단체 활동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

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발달 능력의 

준비 정도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을 기억하여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인쇄된 자

신의 이름을 알아보고, 상상놀이를 하는 등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 개인의 인지 능력과 지

식의 수준으로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학습의 기초적인 능력에 치우친 특

성으로 이에 기인하여 사회 정서적 패턴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준비도를 인지 및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을 포함하는 다

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Halle, Hair, 

Wandner와 Chien(2012)의 연구를 지지하며, 초

등학교 입학을 앞 둔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다

양한 영역의 고른 발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

다. 이를 위해 만 5세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인지적인 

교육의 자극 및 지식의 제공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 내에서의 공감하고, 배려의 의사소통 과

정에서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정 

및 육아지원기관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와 선행학습에 대

한 관심이 높은 한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지

적 측면의 학업 성취 능력이 곧 학교생활 적

응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잘못된 믿음이 확산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취학 전 유아가 보이는 놀이 맥락 내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또래놀이 단절이 

사회적 불안, 외로움, 우울 등 내재적 문제 행

동과 연합되며(Fantuzzo et al., 1998), 궁극적으

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준비 정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와 교사의 효율적인 개입과 지도가 학교

에 입학 전 유아에게 미리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유아가 미시적인 놀이적 맥락 내

의 또래관계 상호작용의 단절의 어려움을 겪

을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 내 포괄적인 사회

적 기술을 의미하는 사회적 유능감이 완충적 

역할을 하여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높

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 

학교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의 환경에 원

만한 전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기관

에서 유아가 보일 수 있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의 어려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아 개인의 



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에 주목하여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

한점이 있다. 우선, 동일 시점에 측정한 변인

을 사용하여 횡단적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한 

이 연구의 검증 방법으로는 각 변인 간의 명

확한 인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의 모든 변인은 육아지원기관

에 재원 중인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문지 외에

도 면접 및 관찰 등 의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

서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부모, 교사 

및 육아지원기관의 역할 변인 등을 고려하고 

확장한다면 유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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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Play Discontinuity and School Readiness in 5-year-old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Hong, Yea-Ji1)        An, Hye-Ryung1)        Lee, Kangyi1),2)      Choi, Naya1),2)

1)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peer play discontinuity,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readiness using data collected from 1,144 five-year old children from the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α,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test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eer play discontinuity and school readines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ll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one another. Second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moderated the effect of 

preschoolers’ peer play discontinuity on sub-variables of school readiness, includ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ttitudes towards learning and communication comprehension.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fostering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so as to experience an 

appropriate and smooth transition into school life in the future. Practical implications from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5-year-olds, peer play discontinuity, social competence, school readiness, PSKC


